
<환경단편영화 시나리오 – 제목 미정> 

 

S#1 취조실 (스튜디오) 

태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용의자 

[인서트] 시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S#2 복도 (비전 타워 복도) 

노트를 보면서 복도에서 걸어오는 형사 

잠시 멈춰서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다가 다시 걸어간다. 

 

S#3 취조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사. 자리에 앉는다. 

형사: 김민준씨 나이 23세, 대학생, 가족으론 부모님과 동생 1명. 교우관계 원만하고 주말에는 카

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용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사를 바라본다. 

형사: (살짝 웃으며)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용의자: (한숨을 한 번 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 지난주 금요일. 뭐 하셨어요? 

용의자: (가만히 있다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형사: 조사한 바로는 금요일 오후 2시, 집에서 배달음식 드시고 오후 3시 반쯤 카페에 들려서 커

피를 산 후 친구들을 만나고, 오후 6시 10분쯤 편의점에서 가볍게 음주. 맞으시죠? 

용의자: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형사: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정답이 다 나와있어요. 

용의자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한다. 

형사: 당신은 몰랐겠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거 

알아요? 당신이 죽인 거에요. 



용의자: (긴장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그래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스스로 위로하면서 합리화하

고 있겠죠. 근데 진짜 그런 거에요? 

용의자는 아래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본다. 

형사: 다 실수였던 거에요? 그냥 한 순간의 실수? 진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용의자: (천천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형사: (어이없다는 듯이 살짝 비웃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 쳐. 다 알고 있잖아. 외면하고 싶겠

지. 난 잘못이 없다고.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탓이라고. 언제까지 아닌 척, 모른 척 할건

데? 그냥 인정해 네 잘못이라고.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용의자: (무표정으로 있다가 씩 웃으면서) 왜? 그러면 안돼? 이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야? 내가 안 

그랬다 해도 누군가는 나처럼 행동 했을 거란 생각 안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나 같은 사람들.  또 

있을 걸? 

형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용의자를 바라본다. 

용의자: 봐. 너도 아무 말 못하잖아.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잡혀 들어간다고 해보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 처음엔 그러겠지.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난 조심 해야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1년? 2년? (헛웃음을 치며) 하루도 안 갈 걸? 다 뒤돌아서면 그만이야. 그냥 하루 이슈

일 뿐이라고. 

형사는 흔들리는 눈으로 손을 떨며 용의자를 보고 있다. 

용의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며) 그래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형사

님. 이 일로 뭐가 바뀔까요? 그렇게 바라시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요? (무섭게 웃으면서)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형사는 용의자를 계속 쳐다본다. 그 때 형사2가 들어와 용의자를 연행해간다. 

 

S#4 복도 (비전 타워) 

용의자는 형사2의 손에 끌려 연행되어 간다. 

뉴스 Nar.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양 쓰레기 더미, 일명 ‘쓰레기섬’이 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양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다 질

식사를 하거나 장애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



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약 3천억톤에 달한 쓰레기 양은 2016년 약 5천억톤까지 증가하였고 전

문가의 말에 의하면 2050년엔 지금의 2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용의자가 연행되어 가면서 아까 형사가 본 포스터가 보인다.  

(포스터 –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환경과 여러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 


